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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고시 인쇄중단…성난민심 달래기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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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저녁 7시 넘겨 정부 관보고시 인쇄 중단…폭우속 시민들 다시 촛불집회·행진 벌여

[사진3]

[대체] "될때까지 모이자, 미친 정부 몰아내자"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2일 서울 시청광장에는 3천여 시민들이 운집해 촛불집회를 열고 광화문행진을 벌이는 등 투쟁

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저녁 7시를 넘겨 빗발이 굵어진 가운데 시민들은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쓴 채 촛불을 다시 켰다. 집회 시작 즉시 사회자가 정부의

관보고시 연기 결정 소식을 듣자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했고 '될때까지 모이자'는 구호를 외치는 등 밝은 표정으로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다시 현장에 나와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이후 투쟁을 위해 몸을 아끼자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시청광장 시민들은 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를 함께 부르며 "고시무효, 협상철회, 될때까지 함께해요"를 외치며 저녁 8시30

분경 집회를 정리하고 다시 행진에 나섰다. 경찰은 세종로네거리 방면에 3중으로 차벽을 쌓고 경찰병력을 배치했다.

시민들은 시청광장에서 을지로, 종로를 거쳐 광화문으로 진출했고 차벽에 막히자 다시 행진머리를 틀어 시청, 남대문을 거쳐 세종로

네거리 이순신 동상 앞까지 진출하고 9시40분경 행진을 마무리했다. 한편, 부산에서도 폭우속 촛불집회를 열고 행진을 벌였다. (▲

맨위 부산집회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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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노총은 관보고시가 일단 유보됨에 따라 예정된 운송저지 투쟁 등을 연기하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저녁 7시를 넘겨 관보고시 유예 방침이 확정되자 즉시 긴급논평을 발표해 "2일 오전까지만 해도 행안부는 관보게시 일

정에 변동이 없음을 시사하던중 한나라당과 정부의 접촉 이후 관보게시가 연기됐다"며 "이러한 과정을 두고 이미 여론은 6월 4일 재

보궐선거를 고려한 수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국민들은 여전히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거둘 생각이 없으며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진단하고 "행정절차의 의미에 따

라 정상적인 관보게시가 연기된 이상 정부가 서둘러 실직적인 고시철회와 재협상을 위한 결단을 내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관보에 장관고시 내용을 인쇄하다가 한나라당 요청으로 제본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고시를 완전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선 것이 아닌 '어물쩡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고시철회를 선언하지 않고 관보고시를 위한 인쇄 재

본 자체를 일시 중단하고 공식게시가 유보됐지만 이같은 어지중간한 상태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관보게재 유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나라당 요청을 받아들여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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